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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10.

(3) 회 부 일 : 2026. 4.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

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

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

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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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검토의견

1.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

면(제111조의3)
□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

※ 개별소비세: 252원/㎏

교육세: 37.8/㎏(개별소비세의 15%)

◦ (현행과 같음)

◦ 감면률

- 킬로그램당 40원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 2029년 12월 31일(박용갑의원안)

- 2031년 12월 31일

(김승수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 박용갑의원안 2026. 3. 12. 발의(의안번호 17431), 김승수의원안 2026. 4. 10. 발의(의안번호
18248), 윤준병의원안 2026. 5. 14. 발의(의안번호 18968)

□ 3건의 개정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

에서 연장하려는 것임.

◦ 박용갑의원안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

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김승수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20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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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는 택시연료(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

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제도임.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185원/ℓ을 전액 면제하였으

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23.39원(=킬로그램당 40원)만을

감면하고 나머지는 유가보조금1)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은 2012년, 2015년, 2018년에 각각 3년씩,

2021년에 2년, 2023년에는 3년 연장하여 현재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는 택시연료(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2)를 면제함으로써 택시운송사

1) 유가보조금은 택시․버스․화물차에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

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급

됨.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면세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상향조정됨.

2) 교육세는 부가세로 개별소비세액의 15% 부과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2026

(전망)

조세지출 실적 516 473 461 438 423 408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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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

제적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제도임.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185원/ℓ을 전액 면제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리터당 23.39원(=킬로그램당 40원)만을 감

면3)하고 나머지는 유가보조금4)으로 지원하고 있음.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은 2012년, 2015년, 2018년에 각각 3년씩,

2021년에 2년, 2023년에는 3년 연장하여 현재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개별소비세 412 401 380 368 355

교육세 62 60 57 55 53

합계 473 461 438 423 408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택시연료용 부탄석유가스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 ｢개별소비세법｣·｢교육세법｣등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대한 유류

세 및 부과금은 리터당 221.36원5)으로, 세금감면분(23.39원)6)과 유

3) ‘감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준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유류구매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기납부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사후

에 환급 또는 공제 받는 절차

4) 유가보조금은 택시․버스․화물차에 2001년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상된 유류세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

부의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급

됨.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면세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상향조정됨.

5) 현재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316.25원(개별소비세 275원+교육세 41.25원)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톤당 62,283원의 수입 판매 부과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 이를 리터로 변환 시 유류세 184.94원, 부과

금 36.42원으로 총합 221.36원임.(다만, 유류세는 2023.10.31.까지 한시적 인하 전 정상 탄력세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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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조금 지원(197.97원)7)을 감안할 때 택시사업자가 납부하는 유

류세는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이며, 개정안은 적용기한의 연장을 통

해 택시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

해됨.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해당 조항에 대한 “2021년 조세특례 의무 심층평가”에서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

소와 택시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택시서

비스 제공의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은 효과적인 조세정책 수단일 수 있음.

둘째,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택시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

부가 물가관리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여 요금 인상이 상당히 억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택시 과잉공급 및 연료부담 등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는 택시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

른 적용기한 연장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택시용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리터당 23.39원)의 유류세 감면 적용

7) 유류세+부과금 합계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액인 리터당 23.39원을 제외하고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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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는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2027년 380억원 등 3년간 총

1,101억원, 5년 연장할 경우 총 1,772억원으로 추계하였음.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일몰기한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2029년 △380 △367 △354 - - △1,101 △367

∼2031년 △380 △367 △354 △342 △330 △1,772 △354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특례 적용기

한을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또는 5년(2031년 12월 31일까지)

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

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

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ㆍ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

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